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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리는 몸을 이야기로 붙잡는 연습

: 자기이론과 자문화기술지 글쓰기 “일단, 쓰자”

▣ 목표

삶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꽤나 자주, 삶을 이야기와 분리합니다. 굳이 분리하지 

않아도 이야기는 쉽사리 조각납니다. 우리의 몸은 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기엔 너무 취약하고 불

안정하지만, 그 떨리는 몸을 붙잡고 능력과 성취로 완성된 '자기'로 살아가길 요구받기 때문일 

겁니다. 일하는 몸(body of work)으로서 떨리는 것들을 숨기고 감추고 잘라내야 하는 삶을 살

아내야 자본주의와 능력주의 사회 안에서 도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잘려 나가는 떨림을 언어라는 불안정한 형태로 어떻게든 붙잡으려 시도하는 이들을 

찾습니다. 다른 이들의 떨리는 몸을 듣고 조각난 이야기를 기워내는 실패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

는 이들을 찾습니다. 삶과 이론이 분리되는 동안 자신 또한 분열된다고 느끼는 이들을 찾습니

다. 서로의 글을 견디는 지금-여기를 통해 서로와 연결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들을 찾

습니다. 그런 자기 삶의 이야기들을 학문과 이론, 연구의 영역과 마주치는 자리에 옮겨두고자 

하는 이들을 찾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주류 이론과 담론 안에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살아있는 이야기로 읽히

지 못하는, 그래서 오독되는 죽음을 글로 써내는 연습입니다. 살아내는 일(lived)로 타인의 삶에 

맞닿으려 시도하는 자기이론과 자문화기술지 방법론에 관한 글을 읽고, 쓰고, 말합니다. ‘살아가

기’를 고민하며 다른 삶에 응답하는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찾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 진행 방법

▷ 문의 : 조용화 연구위원(010-6419-2499)

▷ 모든 '읽을' 글은 사전에 제공됩니다.

▷ 밀도 있게 읽고, 쓰고, 이야기 나눕니다. 만남 주기는 참여자들과 함께 정합니다. 

▷ 글쓰기 세미나에는 발제자 대신 문지기를 둡니다. 



우리에겐 각자 살아가기 위해 만든 자기만의 방(버지니아 울프, 1929), 내 글로 이어지는 삶을 

연결할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문은 생김새도, 마주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문지

기는 함께 읽고, 쓰고, 이야기 나누기 위해 "이런 문도 있음"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 

문 앞에서 읽어낸 것을 말하고, 쓰고, 듣기 위해 자신의 문을 안내합니다. 

문지기는 원하는 형태로 안내문을 가져옵니다. 격주 모임마다 문지기를 맡고 싶은 이들을 정하

고, 맡을 사람이 없다면 조용화 연구위원이 문지기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 나눌 이야기

첫 만남. 우리는 왜, 무슨 이야기를 쓰려 하는가?

: 학계의 글쓰기와 내 삶의 글쓰기 사이, 서로의 이야기에 응답하기

"이론 자체는 종종 추상적이라고 가정된다. 다시 말해서 뭔가 더 이론적인 것은 더 추상적이고, 일상에

서 더 많이 추출된 것이다. 추출한다는 것은 떼어낸다, 분리시킨다, 멀어진다,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론을 회수해야, 즉 이론을 삶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사라 아메드, 2017)."

① 읽기

- <질적 연구의 30가지 노하우(크레스웰 외, 2024)> : 3~70쪽

- <차근차근 자문화기술지(한유리, 2022)> : 3~24쪽

- <듣기의 윤리 : 주체와 타자, 그리고 정의의 환대에 대하여(김애령, 2025)> : 9~18쪽

② 말하고 듣기

- 글로 꺼내고 싶은 내 안의 이야기

- 각자의 삶을 써내는 일의 어려움

- 나의 이야기, 나의 글, 나의 문장. 완성의 언어와 구성의 언어.



두 번째 만남.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 : 쓰기 위해, 이론과 자기의 여백으로

① 읽기

- <차근차근 자문화기술지(한유리, 2022)> : 25~68쪽

- <마지네일리아의 거주자(김지승, 2025)>

② 말하고 듣기

- 나의 마지네일리아, 여백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 나의 메모, 글 파편, 사진, 음악, 영상, 스케

줄, 대화… 형태를 이루지 못한 것들을 가져와 함께 이야기 나누기

- 나는 어떤 입장에서 글을 써낼 것인가? 지식 생산 속 연구자로서 나의 위치성

세 번째 만남. 여백으로 이야기하는 이들과 함께

: 여러 형태의 자기이론적 글을 내 삶으로 이어보기

① 읽기

- <자기이론 : 자기의 삶으로 작업하기(로런 포니에, 2025)> 3장

- <차근차근 자문화기술지(한유리, 2022)> : 61~68, 109~118, 133~146쪽

- <아픈 여자 이론(요한나 헤드바, 2016)>

https://off-magazine.net/TRANSLATE/hedva.html

☘ 같이 읽을 수 있다면

<지리학계에 보내는 편지 : 지리학과를 떠난 두 여성 연구자의 이야기(정희성‧조규혜, 2020) 

<아르고호의 선원들(매기 넬슨, 2024)>

② 말하고 듣기

- 각자가 만났던 자기이론적 이야기와 여백의 이야기 가져와 소개하기

- 고민 나누기 : 나는 어떻게 쓰고 싶은 글에 다가가고 있는가? 이 글들을 어떻게 연결해 쓰고 

싶은 글로 만들어낼 것인가? 다른 자기이론적 글에서 참고해 시도할 수 있는/하고 싶은/어려

운/불가능한 방법은 무엇인가? 

https://off-magazine.net/TRANSLATE/hedva.html


네 번째 만남. 내 생각을 끄집어내는 글쓰기를 논문으로 잇는 연습

① 읽기

- <질적 연구의 30가지 노하우(크레스웰 외, 2024)> : 303~341쪽

- <차근차근 자문화기술지(한유리, 2022)> : 69~108, 119~132쪽

- <팬데믹 시대의 숨쉬기에 관하여(채석진, 2021)>

② 말하고 듣기

- 위에서 읽은 글에서 읽어낼 수 있는 글쓰기에 대한 제안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내가 써왔거나/쓰고 있는 글쓰기는 어디에 가까운가?

- <“광장 이후, 전주(전북) 퀴어들의 일과 삶 말하기 글방” 연구>를 논문화한 과정 함께 살피기

- 내 연구의 자료, 자원, 어려움 살피기

③ 쓰기

-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 내 마음 가장 깊숙이 맞닿아 있는 이론과 학자들을 찾아 널브려두고

(과제), 지도처럼 선으로 이어보기(활동). 

- 어떤 방식으로 글을 구성해볼 것인가? 첫 이야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론과 학자들을 내 

지도에서 골라 한 문단 구성해보기.

- 연구 설계도 그리기

다섯 번째 만남. 이론으로 나의 글 읽고 쓰기

: 내 삶으로 작업하고 다른 이들에게 응답하는 글

① 쓰기

- 초록, 또는 한 장(chapter) 쓰기. 쓸 수 있는 만큼 쓰기.

② 말하고 듣기

- 각자의 글에 응답하기

- 분열된, 마주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이야기를 연결하며


